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2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독자 개발카드를 1년여 만에 다시 뽑아 들었다.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단은 결국 관광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철거명령서’를 받아든 우리 정부의 고민도 다
시 깊어질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파
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리가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
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
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한 데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다. ‘우
리 식’이라는 표현을 쓰며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에서 남측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
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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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독자개발’ 다시 꺼낸 北… 통일부 “만나서 협의하자”
북 “외화 유치 수단은 관광밖에 없어”
코로나 등 인한 경제난 해소 전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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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삼중고(대북 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로 인
한 경제난을 해소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외화를 유치할 수단은 관광밖
에 없다”며 “내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서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대북 제재에 관광 자체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
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
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직후 북한은 올해 초까지 시설 완전 
철거를 위한 문서 협의를 정부에 요구했었다.

하지만 우리 측 시설 철거는 재산권 침해 및 남북 합의 위반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어 양
측이 합의 지점을 찾기 어렵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
요성에는 서로 공감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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